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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사망했습니다.                   16-05-31a
우리는 상식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상식은 우리와 오래 생을 같이 했습니다.  상식의 출생기록은 관료들의 복잡한 수속절차에 묻혀버려서 그가 몇 살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 많은 가치관을 함양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든가 “ 인생은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니다” 등의 그런 가치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식은 항상 단순하면서도 건전한 재정원리를 바탕으로 살았습니다. 즉 “버는 돈 이상을 쓰지 말라”는 원칙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신뢰할 만한 부모의 전략도 길러주었습니다. 즉 “책임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이 져야 한다” 는 가르침도 그가 내 놓은 가르침입니다.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과도한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 상식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니 여섯 살 짜리 남자 아이가 같은 반의 여자 아이에게 키스를 했다고 해서 성희롱을 했다고 징계를 받고 점심 후에 알콜성분이 들어 있는 입가심 약을 썼다고 해서 십대의 소년이 정학을 당했으며 행동이 나쁜 학생을 심하게 꾸짖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해고를 당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에 치닫게 되자 상식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스피린  몇 알을 학생에게 주어야 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놓고도 여학생이 임신을 해서 낙태를 원할 때는 부모에게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자 상식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십계명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고 교회는 사업체로 변했으며 범법자들의 권리가 희생자의 권리보다 더 존중을 받는 것을 보고 상식은 더 살고 싶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한 여인이 막 끓인 커피가 뜨겁다는 사실을 잊은 채 자기 허벅지에 업 지르고서 업소를 고소하여 고액의 보상금을 받아 냈을 때 상식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마음을 먹은 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식의 부모는 “진리”와 “신임”이었는데 그들은 상식보다 먼저 타계했습니다. 그의 아내” 분별”  그이 딸” 책임”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치”도 벌써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직 살아 남은 가족이라고는 그의 이복 동생인 “내 권리” 입니다.  상식의 장례에는 참석자들이 너무도 소수이었으며 그가 사망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변태적으로 급변하는 가치관과 정부의 규제를 풍자한 글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다 가제가 요리를 하는 조리사 들에게 끓여질 때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소위 진보성 동물 애호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습니다. 오레곤 주에서는 물고기가 서식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중요한 도로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진보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다 가제와 물고기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이 부분 출생아 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여성의 낙태 권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태에서 거의 다 나온 신생아를 죽여버리는 행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면서 몰고기나 바다 가제의 고통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식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분의 승려가 백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간선 도로의 공사를 일단 중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도로 공사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는 성립되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국적인 이익에 바탕을 두지 않고 행동하는 과격 인사들의 행동은 물고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든지 백일 동안의 단식 이든지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살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끝
